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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결심 

 

이 나이에 새해라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는 것이 유별스러운지도 모른다. 특히나 이민사회의 

대부분은 자영업이나 주급생활이므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생활들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변화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도달할 목적지는  아니지 않는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24시간이고, 지난해와 새해가 똑같은 365일이다. 하지만 성공한 

어떤 이는 하루를 25시간으로 사용하고, 실패한 어떤 이는 하루를 23시간으로 사용하는 

차이이다.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변하고 그 오늘 속의  내가  변하기 때문이다. 

 새해 결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다. 살면서 해마다 많은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두사미, 유야무야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으니 나이살이나 

먹어 지키지 못할 결심은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의저자인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 작심삼일은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이다. 결의를 실천하기 힘든 이유는 그 결심의 

대부분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시우라 쇼이치 교수는 

‘습관을 바꾸는 일은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작심, 즉 마음을 먹는다고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방식은 결의가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안된다. 지키지 못했다고 좌절하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멈출 것을 염려하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실천하겠다’고 한다. ‘내일부터’의 결의는 마음의 위안일 뿐이다. 

지금 당장부터 연습을 시작하라.” 새해마다 애연가들이 실패하는 금연도 ‘내일부터 피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늘만이라도 피우지 않겠다.’의 지금 당장의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작심삼일이든, 삼십일이든, 이번 새해에는 무슨 결심을 할까?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계획도 

없는 것일까?  지금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았다. 그리고 일주일 시간표를 적어 

보았다. 나름대로 바쁘게 산다고 살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시간을 사용한게 아닐까 ? 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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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나의 시간들은  ‘미래의 나 자신’에게, 아니 ‘임종 직전의 나 자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것 같다. 이곳 이민 생활은 <일주일살이> 이므로 일주일을 연결하면 일년이 지나간다. 

나의 주요 생활은 누구나처럼 첫째가 돈버는  일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가  내 스스로 정한 <돈버는 업무 시간>이다. 혼자 운영하는 회사이니 누가 무어라 

할 사람도 없지만 내 스스로 지킬려고 한다.  그 시간동안에는 가능한 한 돈버는 일만 할려고 

한다. 굳이 토요일은 다를 수 있다. 일주일동안 읽은 책을 정리하고 칼럼쓰고, 광고 시안 

수정하고, 색소폰 한시간 불고, Buyer 상담이 잡혀 있으면 상담하는 일로 보낸다. 평일 

낮시간은 바쁘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객을 찾아 가기도 한다. 상담이 하루에 3건만 

있어도 점심을 걸러야 할 정도이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새해에는 

많이 움직여야 하겠다. 현장을 좀더 방문하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전화하고 상담할 

생각이다. 두번째는 책 읽기와 글쓰기다. 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 읽기가 벅차다. 읽는 것은 

어찌어찌 읽겠는데 읽고 난 책을 기록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매주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 내용을 생각해야 하는데, 토요일 한두시간 책상에 앉았다고 해서 글이 

써지지가 않는다. 워낙 밑천이 짧고  부족한 사람인지라 일주일 내내 머리 한구석에서는 

칼럼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칼럼을 계속 쓰는 이유는 <가난한 아빠의 

유산>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제외하고라도 항상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 좋아서이다. 

한줄이라도 글다운 글을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즐기는 것이다.그럴려면 책읽기를 게을리 

하면 안되는데, 스스로가  게으르다. 내가 읽는 책들은 사무실, 화장실, 침실, 거실소파 등에 

서너권이 흩어져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만 있지, 자신과 안일한 타협을 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정독할 책과  습독할 책을 구분하여 자신에게 좀더 엄격해야 하겠다. 

세째는 건강관리인데 전혀 내팽겨친 상태다. 한때는 퇴근후 곧바로 헬스클럽을 갔었는데 

저녁 시간들이 꽉 차 있다는 핑계로 작년 가을부터 안가는 것이다. 월요일 저녁은 색소폰 

배우는 시간이고, 화요일, 금요일 저녁은 아내 가게를 도와주어야 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와 교회 도서실 당번이고, 목요일은 야간상담 하는 날이고, 토요일 저녁은 일주일치 

시장도 봐야 하고,  대부분의 이웃들 모임들이  모여있는 날이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라 

산책과 교회일 이외에는 온전히 쉬어야  한다는 이유같지 않는 핑계를 댄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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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먹고 운동하러 가면 될텐데, 밥 먹고는 운동하지 않는다는 양반습성(?)으로 둘러댄다. 

사실은 저녁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한국 오락프로를 보는 즐거움 때문이다. TV를 보지 

않으려고 TV를 없앴는데, 요즈음은 컴퓨터로 모든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볼 수 있으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새해에는 일주일에  보는 TV 프로를 4시간이하로 줄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색소폰 부는 시간인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게으름을 피운다. 집에서는 

못부니까 늦은 가을날 공원에 나갔다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2주일을 고생한 이후로 해가 

길어지는 봄날까지는 공원에 안가기로 했다. 그러니 고작 일주일에 두시간 정도 연습을 

하니 어느 세월에….  하루에 한시간씩은 연습을 해야 할텐데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하나 

고민이다. 아내에게 색소폰을 들려주기로 한 날은 이제 석달도 채 안남았는데 말이다. 

결론은 일주일의 조그만 변화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많이 움직여야 하고, 

시간도둑들을 잡아서 습관처럼 굳어진 시간들을 새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새해 결심이다. 


